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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아동기 외상 경험은 평생에 걸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영향은 경험 회피를 비롯하여 고독감의 증가, 생의 후반기까지 그로 인해 우울 증상을 초래하거나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외상으로 인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 증상까지 이어지게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65세 이상의 남녀 200명이었다. 

분석 자료는 아동기 외상 경험, 우울, 경험 회피, 그리고 고독감 척도를 담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매개효과는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험 회피를 통해 그 우울 증상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경험 회피가 고독감을 심화시키면서 우울 

증상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의 후반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기 외상 경험의 후유증 예방 방안 마련의 지침을 시사한 것이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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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들의 우울증 예방은 경험 회피와 고독감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구체

적인 개입 방안의 핵심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과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임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아동기 외상 경험, 노년기 우울증, 경험 회피, 고독감

(Abstract) -------------------------------------------------------------------------------------------------------------------------------------------------------------------

Childhood trauma can have a variety of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s throughout the lifespan. The most notable 

effects include experiential avoidance, increased loneliness, and the onset or intensifica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the trauma directly influences depressive symptoms in old age, 

and whether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resulting from the trauma lead to the depressive symptoms.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200 men and women aged 65 and older who experienced attachment 

trauma from their caregivers during childhood.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of scales measuring childhood trauma,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late-life depressive 

symptoms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 The main finding was that childhood trauma did not 

directly affect on depressive symptoms in late life. However, the trauma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ymptoms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variabl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resulting from the trauma intensified feelings of loneliness, which subsequently influenced the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long-term aftereffects of the trauma that can have negative effects 

in later life. In other words, preven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with the trauma would be an intervention 

for the problem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To address this, 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systems were emphasiz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Geriatric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Loneliness

Ⅰ. 서론

우울증 유병률은 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 기준 한

국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13.5%였다(H.

Cho, Lee, & Nam, 2023). 노년기 우울 증상

은 삶의 질 저하로 직접 연결되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Okolie, Dennis,

Thomas, & John, 2017; Taylor, 2014). 노인 

자살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살한 

노인의 50~87%가 자살 당시 우울 증상이 심

했던 상태라고 보고되었다(K. Kim & Kim,

2015). 고령자에게서 나타난 우울 증상은 본

인은 물론 대다수 주변인도 노화 과정의 일부

로 인식하고 있어서 노년기 우울증의 조기 발

견이나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K. Kim, Yun, & Sok, 2006). 그러므로 노인들

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년기 우울 증상 관

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혹여 증상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할 시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우울 증상 관련 요인을 밝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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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여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을 비

롯하여 나이, 경제 상태,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가족 관

계, 생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고독감 등이 

고령자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일관되게 드러났다(Beekman, Copeland, &

Prince, 1999; Blazer, 2003; D. Kim & Sohn,

2005; Cole & Dendukuri, 2003; Luppa, Sikorski,

Luck, Ehreke, Konnopka, Wiese, et al. 2012;

Mezuk, Edwards, Lohman, Choi, & Lapane,

2012; Yaka, Keskinoglu, Ucku, Yener, & Tunca,

2014). 특히 퇴직이나 사별 등에 의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고령자

의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신체 및 정신적 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수준

의 우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Alhalaseh,

Kasasbeh, Al-Bayati, Haikal, Obeidat, Abuleil, &

Wilkinson, 2022).

노년기 우울 증상 관련 연구 방향 중 하나

가 아동기 외상 경험에 관한 것인데, 연구자

들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같은 초기 생활 경

험이 성인기 이후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의 원

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llbaugh,

Wright, & Seltmann, 2014). 역으로 성인기 

이후 우울 증상은 아동기 외상 경험에 연관

된 부적응 증상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드러

난 주요 문제라고 한다(Bernet & Stein, 1999;

Bifulco, Bernazzani, Moran, & Jacobs, 2005;

Briere & Runtz, 1988). 실제 아동기 학대 경

험에 따른 성인기 우울증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유의미했다(Gibb, Alloy,

Ambramson, & Marx, 2003;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그뿐만이 아니라 아동기 외상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성인기에 고독감과 단절감을 

겪게 한다(Cacioppo, Hughes, Waite, Hawkley,

& Thisted, 2006). 또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Allen, Gilbody, Atkin, & Feltz-Cornelis, 2023;

Fan, Chen, Zhu, Mao, & Li, 2023; Shevlin,

McElroy, & Murphy, 2015; Yöyen, 2016).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과의 직

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보려는 연구 이외에도 

그 관련성을 매개하는 요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는 아동

기 외상 경험이 생의 여정에서 노년기 우울증

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세밀

한 이해를 제공하므로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 

전략의 수립 시 어떠한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매개 역할을 하

는 요인 중에서도 특히 고독감은 아동기 외상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년기 

우울증을 예측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요인에 

해당한다(Holwerda, Tilburg, Deeg, Schutter,

Van, Dekker, et al., 2016). 예를 들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고독

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편인데

(Maes, Nelemans, Danneel, Fernández-Castilla,

Noortgate, Goossens, & Vanhalst, 2019), 전술한 

바처럼 고독감은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면서 우울 증상을 초래하거나 더 심하

게 한다(Alhalaseh et al., 2022).

고령자의 고독감을 설명하는 요인은 일반

적으로 관계 상실이나 건강 악화, 퇴직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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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여도 저하, 사별 혹은 재정 악화 등으

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기 외상 경험처럼 아

동기 이후 생애에 줄곧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몇몇 연

구에서 고독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는 민감성이 높

았던 반면에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긍정적

인 자극에는 민감성이 낮았다고 보고되었는

데,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독

감이 우울 증상을 유발했다고 예측된 결과

이다(Cacioppo, Cacioppo, & Boomsma, 2014;

Cacioppo et al., 2006; Heikkinen & Kauppinen,

2004). 이는 역시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독감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까지 영향을 유

효하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뜻

한다.

매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경험 회

피(experiential avoidance)인데, 이는 아동기 외

상 경험의 산물로서 노출이나 회상을 원하지 

않는 과거의 정서나 기억, 생각 등 내적 경험

이 어쩔 수 없이 되살아나면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한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지과정으로 정의된다(A.

Hayes, Montoya, & Rockwood, 2017;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나중에 외상에 관련된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

떤 상황에 직면할 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S.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그와 같은 경험 회피는 부분

적으로 자기 보호의 기능을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지나치게 엄격

한 방식으로 무조건 회피하면서 결국 병적인 

회피 노력에 전념하게 된다(Kashdan et al.,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 회피는 심리적 고통

을 지속시키고 정상적인 정서 경험까지도 방

해하여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포함한 정신 건

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Kashdan et al.,

2006). 또한 경험 회피는 외상에 관련된 기억 

처리를 회피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Berman, Wheaton,

McGrath, & Abramowitz, 2010). 실제로 경험 

회피는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S. Hayes,

Strosahl, Wilson, Bissett, Pistorello, Toarmino et

al., 2004; Kashdan et al., 2006), 고령자의 불안 

수준도 증가시키며(Cookson, Luzon, Newland,

& Kingston, 2020), 그리고 아동기 외상 경험

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도 매개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Polusny, Rosenthal, Aban, & Follette,

2004; Rosenthal, Hall, Palm, Batten, & Follette,

2005). 아울러 경험 회피는 고령자의 고독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경험 회피 수

준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감

소나 고립감 증가가 더 두드러진 편이었다

(Amini, Cham, Salehi, & Zadeh, 2019). 경험 

회피는 개인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

용하고 직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관

계를 돈독히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도 장애물

로 작동한다. 곧 고령자에게도 경험 회피는 

사회적 및 정서적 연결을 감소시키면서 고

독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Berman et al.,

2010; S. Hayes et al., 2004; Polusn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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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Rosenthal et al., 20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해 초래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 증상

의 수준에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 

증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뿐만 아니라 경

험 회피와 고독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

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및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증에 매개하는 <Figure 1>과 같

은 경로를 확인하고자 했다. 즉 본 연구의 가

설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의 경험 회피

와 고독감, 그리고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

고, 경험 회피가 고독감과 우울증에 그리고 

고독감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

다. 아울러 경험 회피와 고독감은 아동기 외

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의 관계에서 각각 매

개하는 역할을 하며,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매개 역할은 그 관계에서 순차적이라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고령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의 마련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동기에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했던 65세 이상의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이었다. 그들의 나이

는 평균 68.14세(SD=3.72)로 남성은 69.14세

(SD=4.15) 그리고 여성은 67.14세(SD=2.92)였

다. 한편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

이 21%(n=42), 대졸 60%(n=120), 그리고 대학

원 졸업은 19%(n=38)이었다. 성별에 따른 교

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성(고졸 이하 16%,

대졸 58%, 대학원 이상 26%)이 여성(고졸 이

하 26%, 대졸 62%, 대학원 이상 12%)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χ²=7.672, p<.05).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설문지

에는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을 묻는 3문

항, 그리고 네 가지 척도의 65문항 등 총 68

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네 척도에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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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외상 경험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경

험했던 외상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

를 사용하여 측정했다(E. Kim & Kim, 2010).

이는 Berstein 등이 1994년 개발한 70문항의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2003년 25

개의 임상 문항으로 축약한 도구의 한국어 번

역본에 해당한다(Bernstein, Fink, Handelsman,

Foote, Lovejoy, Wenzel et al., 1994; Bernstein,

Stein, Newcomb, Walker, Pogge, Ahluvalia et

al., 2003). 이는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외상 경험에 관련된 문항으

로 정서적 학대를 비롯하여 정서적 방임, 신

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의 

하위 요인,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개 하위 요

인 중에서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심

각하고 복잡한 증상의 측면을 띄고 있어서 기

존의 연구들처럼 제외한 후 총 20문항을 사용

했다(E. Choi & Ahn, 2011; E. Kim & Kim,

2010; N. Choi & Lee, 2018). 문항에 대한 반

응 형태는 Likert식 4점 척도[‘없음’(1)에서 ‘자

주 있음’(4)까지]였으며, 총점(20~80)이 높을수

록 어린 시절 방임이나 학대를 더 심하게 경

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내

적 일치도 계수 α는 .92로 나타났다.

2) 노년기 우울 증상

노년기 우울 증상은 단축형 노인 우울 질문

지를 사용하여 측정했다(M. Cho, Bae, Seo,

Ham, Kim, Lee, & Kang, 1999). 이는 Yesavage

등이 1982년 개발한 30문항의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1999년 15개의 임상 문항

으로 축약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

다(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r, 1982). 이는 우울 증상 관련 질문에 

‘예/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2점 척도[‘예’(0), ‘아니오’(1)]였으며,

총점(0~15)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더 심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

도 계수 α는 .91로 나타났다.

3) 경험 회피

경험 회피는 ‘수용 행동 질문지-II’를 사

용하여 측정했다(Heo, Choi, & Jin, 2009).

이는 S. Hayes 등이 2004년 개발한 10문항

의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를 

2011년 Bond 등이 개정한 도구의 한국어 번

역본에 해당한다(Bond, Hayes, Baer, Carpenter,

Guenlole, Orcutt et al., 2011; S. Hayes et al.,

2004). 이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심리적 유연성과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회피하는 경험 회피와 

관련된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추구

하면서 긴장되고 두려운 정서, 부정적 사고,

감정 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기꺼이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였으며, 총점(10~70)이 

높을수록 자기 경험과 생각을 억압하려는 경

향성, 즉 경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더 큼 또는 

경험을 수용하는 심리적 유연성이 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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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

도 계수 α는 .85로 나타났다.

4) 고독감

고독감은 한국형 UCLA 고독감 질문지

를 사용하여 측정했다(O. Kim, 1997). 이는

Russell 등이 1980년 개발한 20문항의 ‘UCLA

Loneliness Scale’을 1997년 한국인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다

(Russell, Peplau, & Curtana, 1980). 이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에 관련된 문항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였으며, 총점(20~80)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는 .96으

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 모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은 

2023년 8월 국내의 한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invight)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선

정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어린 시절 양육자와

의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기관

에 분석용 자료로 남녀 모두 100명씩을 선정

하도록 요청했다. 온라인 설문지 조사에 앞서 

외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기

에 부모에게서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거

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경험이 있으

신가요?’였다. 해당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중단 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 문구를 제시했으며, 다음에는 조

사 참여에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제시되었

다. 그리고 해당 문구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

한 이후에는 68개의 설문지 문항이 하나씩 제

시되었는데, 모든 문항의 응답에 소요한 시간

은 15분 정도였다. 응답자는 조사 참여에 대

한 대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포인트처럼 사

용할 수 있는 소정의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

는 헬싱키 선언의 지침에 따라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했다(JBNU 2023-08-001-001).

Ⅲ. 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초 통계치

Variable (range)
Basic Statistics Correlation

M SD Skewness Kurtosis 1 2 3

1. Childhood trauma (20~80) 37.125 10.879 .629 -.308 

2. Depression (0~15) 4.070 4.418 .923 -.388 .368**

3. Experiential avoidance (10~70) 31.155 9.282 .236 -.010 .375** .703**

4. Loneliness (20~80) 40.775 10,955 .656 .195 .380** .684** .700**

**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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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 증상의 관계 및 

그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를 토대로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0과 7.0

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

으며, 그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 및 변인들 사

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Table 1>에 제시했다.

2. 연구 모델의 검증

연구 모델에 따라 우선 아동기 외상 경험

이 경험 회피, 고독감, 그리고 우울 증상에 미

치는 직접 효과, 경험 회피가 고독감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리고 고독감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시 95% 신뢰구간은 5,000번의 부트

스트래핑 표집으로 설정했으며, 신뢰구간에서 

간접 효과 값의 상한 및 하한 범위에 0의 포

함 여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했다(A. Hayes & Scharkow, 2013). 또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 회

피와 고독감의 순차적 매개(serial mediation)

효과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6”을 활

용하였다(A. Hayes et al., 2017).

직접 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했

는데,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험 회피(b=.319,

p<.001) 및 고독감(b=.137, p<.05)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우울(b=.029, n.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험 회피

는 고독감(b=.765, p<.001)과 우울 증상(b=.201,

p<.001)에 그리고 고독감도 우울 증상(b=.14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 효과의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

했다.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의 직접 

효과는 .029(-.0117~.0704)로 95% 신뢰구간에

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

어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 매개 효과의 검증

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 → 경험 회피 →

우울’의 간접 효과가 .065(.0364~.0974) 그리고 

‘아동기 외상 경험 → 고독감 → 우울’의 간

접 효과도 .020(.0013~.043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 →

Path b S.E. t
95% CI

lower upper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319 .056  5.690***  .2090 .4307

Childhood trauma → Loneliness .137 .054 2.524*  .0300 .2447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029 .020 1.412 -.0117 .0704

Experiential avoidance → Loneliness .765 .064 11.998***  .6395 .8911

Experiential avoidance → Depression .201 .032  6.390***  .1396 .2641

Loneliness → Depression .145 .027   5.420***  .0925 .1982

*p<.05 ***p<.001.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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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회피 → 고독감 → 우울’의 순차적 매개 

효과는 .036(.0182~.0565)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총 효과

는 .149(.0966~.2024)였는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및 <Table

3> 내용을 도식화한 모형은 <Figure 2>로 제

시하였다.

Ⅳ. 논의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외상을 경

험하게 되면, 그 영향이 다양한 형태로 꽤 오

랫동안 지속된다. 우선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는 성장하면서 그 외상 경험에 관련된 고통

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

하게 된다(S. Hayes et al., 1996). 또 다른 사

람과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거나 유

지하는 일이 어려워 고독감이나 단절감을 겪

게 된다(Maes et al., 2019). 여러 우울증 관련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우울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Path Effect Boot S.E.
95% CI

lower upper

Direct effect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029 .021 -.0117 .0704

Indirect effect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 Depression .065 .016  .0364 .0974

  Childhood trauma → Loneliness → Depression .020 .011  .0013 .0431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 Loneliness 

                 → Depression

.036 .010  .0182 .0565

Total effect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149 .027  .0966 .2024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mediation model

<Figure 2> Results of the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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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baugh et al., 2014), 이는 심지어 노년기의 

우울 증상으로까지 이어진다(Mandelli, Petrelli,

& Serretti, 2015). 물론 노년기의 우울 증상

이 아동기 외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설명도 가능하지만(Mandelli et al., 2015;

Wang, Chen, Zhou, & Zhang, 2023), 외상 경험

으로 인한 경험 회피나 고독감이 노년기 우울 

증상 유발에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

이 더 설득력이 높다(Cacioppo et al., 2014;

Polusny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5). 이

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

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 증상에 그와 같은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대한 바처럼 드러났는데, 이를 여섯 

가지 측면, 즉 처음 세 가지는 연구 변인들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나중의 세 가지는 매

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 증상, 경험 

회피 및 고독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여

부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대와 달리 아

동기 외상이 노년기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Hovens, Giltay,

Wiersma, Spinhoven, Penninx, & Zitman, 2012;

Madelli et al., 2015; Wang et al., 2023). 곧 외

상 경험과 우울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결과

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도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어 우울 증상에까

지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Ritchie,

Jaussent, Stewart, Dupuy, Courtet, Ancelin, &

Malafosse, 2009). 그 유추는 두 변인의 관계를 

밝히는 10편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에 의해서도 가능했는데, 두 변인은 인과관계

보다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Wang et al., 2023).

한편 아동기 외상과 경험 회피의 관계는 

기대한 바처럼 아동기 외상이 경험 회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가 성년이 되어서도 

그 외상을 연상시키거나 시킬지도 모르는 경

험을 회피하면서 문제 행동에 연루된다는 연

구와 일치한 결과이다(Fisher, Cohen-Woods,

Hosang, Korszun, Owen, Craddock et al., 2013).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자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회피

하는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해 대처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S. Hayes et al., 1996).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Cacioppo et al., 2006). 이는 아동기 외

상을 경험한 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교류 형성이나 유지의 감소에 따라 심리적으

로 외로움을 심하게 겪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

한 결과이다(Allen et al., 2023). 즉 아동기 외

상 경험이 있는 자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대

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홀로 

지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Shevlin et al.,

2015).

둘째, 경험 회피가 우울 증상 그리고 고독

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여부이다. 먼저 

경험 회피는 기대했던 바처럼 우울 증상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회피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경험으로부

터 해방감을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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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켜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Cookson

et al., 2020; Fernández-Rodríguez, Coto-Lesmes,

Martínez-Loredo, & Cuesta-Izquierdo, 2022; S.

Hayes et al., 2004; Kashdan et al., 2006). 한편 

경험 회피는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과 직접적

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경험 회피가 고령

자의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mini et al., 2019).

셋째, 고독감은 기대한 바처럼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

하는데(Alhalaseh et al., 2022; Cacioppo et al.,

2006; Heikkinen & Kauppinen, 2004), 외로움은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면서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Alhalaseh et al., 2022).

넷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

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기대한 바처럼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아

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증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들과 일치

하는 것이다(Polusny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5).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자

가 경험 회피로 인해 우울 증상과 같은 다양

한 정신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

이 하고(Lewis & Naugle, 2017), 또 외상 경험

으로 인한 경험 회피가 우울 증상을 증가시켜 

자살위험을 높인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

다(Ihme, Olié, Courtet, El-Hage, Zendjidjian,

Mazzola-Pomietto et al., & Belzeaux, 2022).

다섯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독감의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의 매

개효과는 유의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고독

감이 아동기 외상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

만 아니라 노년기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Fan et al., 2023;

Holwerda et al., 2016). 이는 아동의 외상 경험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진정한 자기표현과 타인과

의 연결 감소로 고독감이 증가하며, 결국 일

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없

어서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그 증상이 심

해진다는 것이다(Fernández-Rodríguez et al.,

2022).

여섯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

의 순차적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그 결

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험 회피로 이어지

면서 고독감이 유발되어 우울 증상으로까지 

연결되는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가 성장하면서 심리

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험을 회피하게 

되고, 이어서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들과 순차적 매개 역

할의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Lee & Bong,

2018; Wang, Wang, & Duan, 2023).

지금까지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 

중에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자의 우울 

증상 예방이나 완화를 위해서는 경험 회피 성

향을 개선해 주거나 고독감의 예방이나 완화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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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험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또는 외로움을 느끼는지 등

을 관찰하여 우울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

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노인의 경험 회피 수준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

인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해소에 초점

을 맞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다(Lee &

Kim, 2024). 또한 외로움이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

화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Park,

2018). 종합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고령자의 우울 증상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이나 보급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의사소통 기술 향상과 사회

적 지지망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노년기 우울 증상은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회

피나 외로움 지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우울 증상의 예방 및 개입에 있

어 대인관계 불편감 해소와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설문 조사 기관에 속한 패널 회원이

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으면서 사회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자와 다

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외

상 경험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

는 cohort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고령자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노년기 우울 증상은 그 근원을 

아동기 외상에 두었는데, 성년기 이후 일상생

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배우자 상

실이나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등에 의한 노년기 우울 증상과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노년기 우울 증상

의 예방적 개입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우울증

의 근원은 전술했던 바처럼 다양하다. 이에 

노년기 우울증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고령자의 나이나 아동기 외상 경험 수

준 등을 더 세밀하게 고려한 심층 면접 및 양

적 연구의 결과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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